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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양궁사상첫개인전 2연패에도

전하는기보배(광주시청)가남자세계랭킹

1위김우진(청주시청)의개인전초반 탈락

을보며정신이번쩍들었다고밝혔다

기보배는 9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의

삼보드로무경기장에서열린여자 개인전

본선 32강에서마르첸코베로니카(우크라

이나)를세트점수 62로이겼다

기보배는 16강행을결정지은후기자들

과만나우진이경기전에는우리나라 선

수들이 다 같이 금메달을 따서 그런지 들

뜬 분위기였다면서 (우진이 경기) 이후

경각심을느꼈다고말했다

기보배는 남 일 같지 않았다면서 나

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

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쉬운 상대를 만

나든 어려운 상대를 만나든 긴장을 늦추

지 않으려 몸을 준비했다면서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라 느꼈다

고덧붙였다 연합뉴스

기보배 김우진 탈락에 정신 번쩍

세계 1위의 굴욕

윤장현 광주시장은 브라질 리우올림픽

여자양궁단체전에서금메달을딴기보배

(광주시청)최미선(광주여대)과 두 선수

부모에게축전을보내격려했다

윤 시장은 축전에서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147만 광주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노력과노고에깊은감사와찬사를

드린다고전했다

전남도체육회장인 이낙연 전남지사도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를 제패한 양궁의

전남출신 최미선에게 축전을 최 선수 부

모에게는축하꽃바구니를각각전달하며

노고를치하했다

이 지사는축전에서 2016년 제31회 리

우올림픽에서불굴의정신으로투혼을보

여주신 당신은 진정한 대한의 건아이며

자랑스런 전남인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

니다라고전했다

최선수는무안일로초와전남체육중고

를졸업하고현재광주여대에재학중이다

최 선수는 기보배(광주시청) 장혜진

(LH)과 함께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으로

8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의 삼보드로무

경기장에서열린대회결승에서러시아를

세트점수 51로이겼다

전남도는대회종료후메달획득임원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 지사

주관 메달리스트 초청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할계획이다

최권일윤현석기자cki@kwangjucokr

양궁 金 기보배최미선에 윤장현 시장이낙연 지사 축전

올림픽무대에서는절대강자도절대

약림도없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환하

게빛내줄것으로기대된정상급스타들

이 줄줄이 탈락의 굴욕을 맛보고 있다

말그대로 이변속출이다

세계랭킹 1위가 올림픽 금메달을 보

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

아)는 올림픽만 나오면 한없이 작아진

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2012

년 런던올림픽에 4위에 그친 조코비치

는 8일(한국시간) 올림픽테니스센터에

서 치러진 남자 단식 1라운드에서 탈락

했다공교롭게도조코비치를꺾은상대

는 4년 전런던대회동메달결정전에서

굴욕을 안겨줬던 마르틴 델포트로(아르

헨티나)였다

세계랭킹 1위들이 가장 수난을 당한

종목은 유도다 9일까지 치러진 남녀 3

체급에서 세계랭킹 1위 선수가 금메달

을목에건사례는딱한차례다

유독 세계랭킹 1위 선수가 많은 한국

에서도 남자 60급 김원진(양주시청)

66급 안바울(남양주시청) 73급 안

창림(수원시청) 등 체급별 랭킹 1위를

지킨 선수들이 모두 금메달에 실패했

다

김원진은 8강에서탈락해패자부활전

에나섰지만동메달결정전출전자격마

저 놓쳤다 그나마 안바울은 결승까지

올랐지만한수아래로평가되는세계랭

킹 26위인 파비오 바실(이탈리아)에게

절반패로 금빛 사냥에 실패했다 기대

를모았던안창림역시 3회전(16강)에서

세계랭킹 18위의 디르크 판 티첼트에게

무릎을꿇고탈락의고배를맛봤다

여자 유도도 세계랭킹 1위의 수난이

이어졌다

여자 48급 랭킹 1위인 문크흐바트

우란체체그(몽골)는 정보경(안산시청

랭킹 8위)에게 8강에서반칙패로물러났

다또여자 57급랭킹 1위인도르즈수

렌 수미야(몽골)도 결승에서 브라질의

하파엘라 시우바(랭킹 11위)에게 절반

패를당했다

유도에서 지금까지 랭킹 1위의 자존

심을지킨선수는올림픽데뷔전을치른

코소보의 여자 유도 간판스타 마일린다

켈멘디다켈멘디는코소보국기를처음

달고나선리우올림픽에서여자 52급

금메달로 코소보 역대 올림픽 1호 금메

달의주인공이됐다

9일 치러진 양궁에서도 대이변이 연

출됐다 아쉽게도 한국 남자 양궁의 간

판 김우진(청주시청)이 이변을 피하지

못했다

세계랭킹 1위 김우진은 남자 개인전

32강에서 세계랭킹 29위인 리아우 에가

에거사(인도네시아)에게 세트점수 26

(2927 2728 2427 2728)으로 졌다

예선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이번

대회 출발부터 남달랐던 김우진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로 상승세를 타는듯했지

만 개인전 32강 탈락으로 국내 팬들에

게충격을줬다 연합뉴스

양궁김우진 유도안창림

테니스 조코비치 1R 탈락양궁 세계新 김우진 32강 불발

유도 세계1위 수난시대5명 중 코소보 켈멘디만 금메달

한국 여자핸드볼의 간판 김온아(28

SK)가 어깨를다쳐 남은경기출전 여부

를지켜봐야하는상황이됐다

김온아는 8일(한국시간) 열린 리우데

자네이루올림픽여자핸드볼조별리그 B

조 2차전 스웨덴과 경기 도중 어깨를 다

쳤다 이날 세 골을 넣은 김온아는 후반

시작과 함께 다시 투입됐으나 어깨 통증

으로벤치로물러났다

한국은 이날 스웨덴에 2831로 져 2연

패를 당한 데다 김온아까지 다쳐 8강 진

출전망이어두워졌다

대한핸드볼협회는 코칭스태프나 의

무트레이너 모두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경기출전여부를단정하기어려운상황

이라고전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조별리그

첫 경기인 스페인전에서 무릎을 다쳐 이

후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김온아는 올림

픽 2개대회연속부상에시달리게됐다

김온아가 어깨 부상을 털고 복귀해 한

국의 8강 진출을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연합뉴스

핸드볼 간판 김온아 못나오나

어깨 부상에 출전 불투명

조코비치

양궁한류다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에 올라온 전 세계 한국인 양궁 지

도자들의단체얘기다 <사진>

리우올림픽양궁경기장을배경으로전

세계에 진출한 한국인 양궁 지도자들을

한자리에모였다

양궁종목에출전한 56개국중한국인지

도자들이이끄는9개나라지도자들이다

윗줄왼쪽부터한국남자양궁팀박채순

감독을 비롯 멕시코 이웅 대만 구자청

미국이기식 한국최승실남자팀코치 이

란 박면권 감독 말라위 박영숙 말레이시

아이재형 한국문형철총감독이다

아래는 왼쪽부터 스페인 조형목 일본

김청태 스페인이미정감독이다

이기식감독이이끄는미국남자팀은한

국에 져 은메달을 땄고 구자청 감독의 대

만여자팀은한국과 4강에서맞붙었다 와

일드카드로출전한말라위박영숙감독은

아프리카빈국소년의지도자이자후견인

으로나서눈길을끌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양궁 한류 9개국 지도자 다 모였네


